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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

Bloomberg: US Wholesale Inflation Picks Up to Fastest Pace Since 2022



미 10월 도매 물가, 2022년 이후 가장 빨리 올라
 

미국 10월 도매 물가가 전년 대비 기준으로 2022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지속
적인 물가 상승세를 보여주었다.
오늘 금요일 연방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10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2025년
10월 대비 6.5% 상승해 전월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전월 대비로는 예상치 보다
낮은 0.3% 올랐다.
이번 연간 PPI 급등은 올해 공급 요인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과 견조한 수요
가 인플레 압력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운송·창고 비용이 다시 크게 뛰었으며 식
료품 가격 역시 상승했다.

기사

CNBC: In a policy switch, the Fed says its October 2027 meeting will not
see a vote on interest rates
연준, 내년부터 10월 금리 결정 건너뛴다
 

연준 2027년 10월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변경 여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지 않
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연준의 금리 결정 회의는 2026년의 8차례에서 7차례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11-13/us-wholesale-inflation-remained-elevated-in-october?srnd=homepage-americas


로 줄어든다.
연준은 12일 발표를 통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내년 10월 26~27일
열리는 정례 회의를 금리 결정 대신 '광범위한 통화정책 전략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 비중을 줄이려는 케빈 워시 준 의장의 연준
개혁 구상의 일환이다.

기사

[미국 금융]

CNBC: 10-year Treasury yield moves to 5.15% as traders weigh producer
price report
10년물 국채금리 5.15% 돌파
 

오늘 금요일 10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시장 예상치를 소폭 밑돌았음에도 미
구조적인 인플레가 꺾이지 않아 10년물 국채금리는 5% 선 위에서 오름세를 이
어갔다.
각종 대출 금리의 기준점인 10년물 금리는 5 베이시스 포인트 5.15%를 넘어섰
다.
단기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1 베이시스 포인트 오른 4.872%를 기록
했으며, 장기 30년물 금리는 5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한 5.481%에 거래됐다.

https://www.cnbc.com/2026/11/12/in-policy-switch-fed-says-its-october-2027-meeting-will-not-see-a-vote-on-interest-rates.html


기사

YahooFinance: Anthropic IPO: Claude maker to begin trading on
Thursday, Nov. 19
앤트로픽, 이달 19일 상장…티커명 'ANT'로
 

AI 모델 '클로드(Claude)' 개발사인 앤트로픽(Anthropic)이 오는 18일 공모가를
확정한 뒤, 19일 티커명 'ANT'로 주식 거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말 증권신고서(S-1)를 제출한 앤트로픽의 이번 상장은 인공지능(AI) 투
자 열기를 가늠할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또한 내년 초 상장이 예상되는 경쟁사 오픈AI(OpenAI)의 증시 데뷔에도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

WSJ: Jensen Huang’s Fall Costs Asia an A.I. Ambassador to the U.S.
젠슨 황 퇴진, 아시아 AI 업계에 큰 파장
 

이번 주 엔비디아 CEO직에서 물러난 젠슨 황의 퇴진이 아시아 AI 업계에 큰 파
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일본·대만·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각 국가 중심의 '소버린 AI(주권 AI)' 구축
의 핵심 파트너로 꼽히던 그는 각국 정·재계와 미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왔었
다.
특히 미·중 갈등 속에서도 양국 기술 업계의 연결고리로 평가받았으나, 중국 간
스파이 의혹 여성과의 관계가 폭로되며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외신들은 그의 부재로 아시아 AI 전략에 공백이 생기는 한편, 중국의 기술 자립
움직임이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사

WSJ: 7 People Nvidia Could Consider for Its Next C.E.O.
엔비디아 차기 CEO 하마평 7인

https://www.cnbc.com/2026/11/13/treasury-yields-fed-rates.html
https://finance.yahoo.com/technology/article/anthropic-ipo-claude-maker-to-begin-trading-on-thursday-nov-19-173550865.html
https://www.nytimes.com/2026/11/13/business/jensen-huang-nvidia-china-asia.html


헤드헌터와 애널리스트 등이 꼽은 차기 CEO 후보군 7명은 다음과 같다.
Colette Kress: 임시 CEO로 선임된 엔비디아 최고재무책임자(CFO)로, 회사
운영과 월가 소통에 능통하지만 AI 기술 전문성 부족.
Ian Buck: AI 생태계의 핵심인 '쿠다(CUDA)'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엔비디아 부
사장으로, 데이터센터 고객사 및 워싱턴 정가와 접점이 넓으나 대규모 경영 경험
이 적다.
Tim Cook: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추천한 전 애플 CEO로, 경영 능력은 검증됐
으나 AI 분야 관여도가 낮고 66세의 고령이라는 점.
Johny Srouji: 애플의 자체 칩 설계를 이끈 하드웨어 수석부사장으로, 반도체 전
문성은 뛰어나지만 데이터센터용 AI 칩 경험과 대외 인지도 부족.
Rene Haas: 엔비디아 근무 이력이 있는 Arm 홀딩스 CEO로, 회사 내부 사정
과 황 전 CEO의 경영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Forrest Norrod: 경쟁사 AMD의 데이터센터 AI 칩 사업을 총괄하는 수석부사장
으로, 업계 내 신망이 두텁고 엔비디아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가.
Charlie Kawwas: 구글 등의 맞춤형 AI 칩 개발을 돕는 브로드컴 반도체 부문
사장으로, 실리콘밸리에서 인정받는 AI 반도체 전문가.

기사

[인공 지능]

TheEconomist: Why you should expect an AI crash
이코노미스트 “AI 거품 붕괴 가능성...시스템적 금융위기는 낮아”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커버스토리를 통해 인공지능 열풍이 닷컴버블
과 같은 증시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치명적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이 주간지는 엔비디아 주가 하락과 민주당의 규제 움직임, 다음 주 상장하는 앤
트로픽의 수익성 검증을 거품 붕괴의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무료 모델에 가까운
중국 경쟁사 대비 기술 격차가 6개월 수준에 그쳐 수익 모델을 입증하지 못하면
투매가 촉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거 부채 기반 거품과 달리 현재의 AI 투자는 빅테크의 현금흐름과 자기
자본 위주로 이뤄졌고 금리 인하 여력도 충분해 2001년 수준의 얕은 경기침체
에 그칠 전망이다.

https://www.nytimes.com/2026/11/12/technology/jensen-huang-nvidia-successor.html


매체는 시장 부침보다 인간 개입 없이 'AI가 스스로 더 똑똑한 AI를 만들어내는
단계' 진입과 정치적 반발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

[주택]

WSJ: Home Sales in October Plummet to 16-Year Low
미 10월 기존주택 판매 5.5% 급감…16년 만에 최저치
 

미국 10월 기존주택 판매량이 전월 대비 5.5% 감소한 연율 3백75만 채(계절 조
정치)를 기록하며 2010년 8월 이후 1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발표에 따르면 이번 하락 폭은 지난 1월 이후 가
장 크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8.8% 줄어 2023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https://www.economist.com/leaders/2026/11/12/why-you-should-expect-an-ai-crash


기사

[미중 관계]

Bloomberg: Jensen Huang Exit Sets Up US-China Showdown Over AI
Chip Curbs
젠슨 황 퇴진, 미·중 AI 칩 규제 정면충돌 가능성…중국 반도체 자립 가속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퇴진으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 반대해 온
업계의 가장 강력한 목소리가 사라지면서, 미·중 간 AI 칩 규제를 둘러싼 정면충
돌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 미 의회가 초당적 수출 통제 법안을 연말 국방수권법안(NDAA)에 포함해
추진 중이며, 연방 상무부 역시 중국 기업의 해외 데이터센터 원격 접속을 통한
미국산 첨단 AI 칩 이용을 차단하는 규정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신들은 미국의 추가 제재가 단기적으로는 중국 AI 기업들에 타격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반도체 자립과 기술 국산화를 더 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사

Bloomberg: China’s Improbable Transformation Into an Automobile
Superpower
중국, ‘자동차 초강대국’으로 크게 바뀌어
 

1990년대 WTO 가입 당시 해외 브랜드 공세로 힘들 펴지 못했던 중국 자동차
산업이 25년 만에 글로벌 시장을 위협하는 초강대국으로 부상했다.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지원과 세계 최대 규모 내수 시장의 치열한 생존 경
쟁이 결합해, 가격 경쟁력과 첨단 기술을 갖춘 수많은 토종 전기차 브랜드가 탄
생했다.
현재 중국 신차 판매의 절반을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차지하며(미국
은 7.4% 비중), BYD·Geely·Chery 등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유럽과 북미 등 전
세계로 수출을 확대하며 서구 완성차 업계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https://www.wsj.com/economy/housing/home-sales-in-october-plummet-to-16-year-low-16adebc0?mod=economy_lead_pos1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11-13/jensen-huang-exit-sets-up-us-china-showdown-over-ai-chip-curbs?srnd=homepage-americas


기사

[KMI 공급망 브리핑]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 고조…유조선 연쇄 피격 및 미·이란 군사 긴장 격화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이란 혁명수비대(IRGC)의 초대형 유조선 2척 무력화
를 비롯해 인근 해역 유조선 화재 및 피격이 잇따르며 해상 안보 위기가 최고조
에 달하고 있다. 이란은 해협의 전쟁 이전 상태 복귀 불가와 7개 재개 조건을 선
언하고 오만 내 항행지원 시설까지 타격했으며, 피격 선박의 대규모 기름 유출로
우주에서 관측될 정도의 해양오염이 발생해 UAE 라스알카이마 해변이 일시 폐
쇄되기도 했다.
역내 무력 충돌도 확산 양상이다.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동서 파이프
라인과 얀부 항구, 아람코 시설을 공격해 사우디가 미사일·드론 요격에 나섰고,
G7은 사우디 자위권 지지와 이란의 후티 지원 중단을 촉구했다. 미국과 이란 간
강대강 대치도 이어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 불필요 및 해협·이란 자
금 확보를 주장하자, 이란 안보수장은 미군 공격 시 유럽 내 미군 기지까지 타격
하겠다고 경고했다.
해상 물류 차질이 심화하면서 발틱건화물운임지수(BDI)는 7거래일 연속 상승해
3,020포인트를 돌파했고, 아시아 정유사들은 중동 대신 아프리카산 원유 확보
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한편 글로벌 해운사 머스크(Maersk)는 레거시 시스템 해
킹 피해와 함께 해커로부터 500만 달러 규모의 몸값(랜섬)을 요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 미 국채, 주요 환율]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11-13/chinese-car-brands-xiaomi-and-byd-are-booming-with-cheap-electric-vehicles?srnd=phx-industries-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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